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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식용밀 가격에 영향을주는 국가들의작황도 볼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에너지박찬솔. 3773-9955

주요밀(Wheat) 생산국가별생산 전망 (단위 :백만톤)

자료: FAO-OECD, SK증권

⚫우크라이나/러시아외국가들의밀생산량도국내시장에중요

- 밀의 경우 세계 주요 에너지원이며, 글로벌 칼로리 섭취량의 20%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 밀 자급률은 2019년 기준 0.5%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국가에서 약 80%를수입(2020년기준 식용밀은 미국/호주/캐나다/터키에서 대부분 수입)

-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3월 22일 글로벌 곡물 및 식량 전망을 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 여파를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지만, 2022년생산량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특히 국내 시장 관점에서 미국/호주의 작황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며,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는 밀 가격이

작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 호주의 경우 과거 5년 평균 밀 생산량이 2,440만톤이며,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2022년호주가 과거 평균 수준의 생산량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농무부 또한 2022년 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토지 영양 고갈 및 수익률이 더 높은

기타 작물 재배 등이 밀재배 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 이유로 거론

- 국내에서 쌀 다음으로 주식 역할을 하는 밀의 가격 변동은 제과/제빵, 면류, 만두, 간장/된장, 튀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의 밀생산량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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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본조사분석자료에게재된내용들이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신의성실하게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본보고서에언급된종목의경우당사조사분석담당자는본인의담당종목을보유하고있

지않습니다.

▪본보고서는기관투자가또는제 3자에게사전제공된사실이없습니다.

▪당사는본 보고서의발간시점에해당종목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종목별투자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투자판단 3단계(6개월기준) 15%이상→매수 / 15%~15%→중립 / -15%미만→매도


